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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달이의 푸념 유용 베네딕토  |  서울시의원

2010년, 네 번째로 도전한 지방의원선거에서 실패한 저

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. 10년간 네 번의 낙

선으로 더 이상 버틸 힘도 용기도 없었고, 정치에 환멸마저 

느끼게 되었습니다.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깜깜했고 한 치 

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.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

었습니다. 가족들, 친구들, 또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미안

하고 송구할 뿐이었습니다. 갈 곳이라곤 그나마 성당이었

고,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원망의 기도였습니다. 

주님, 왜 저를 그런 곳에 보내셨냐고, 왜 정치에 뜻을 두

게 하셨냐고,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

흘러내렸습니다. 아무도 없는 성당에 덩그러니 앉아 십자

가와 성당 바닥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. 

그렇게 1년여, 암흑 같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“베네딕토

야, 일어나야지. 베네딕토야, 일어나야 해.” 하시는 주님의 

말씀이 들리는 듯했습니다.

그 말씀을 듣고 ‘그래, 이젠 일어나야지.’ 하고 몸을 일으

켰을 때 마침 동작구 자원봉사센터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

받았습니다. 저는 봉사를 잘 몰랐기에 선뜻 내키진 않았지

만,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센터로 갔

습니다. 

그런데, 그저 저의 현실을 조금 바꿔보고, 새롭게 시작

하고 싶은 마음에 갔던 자원봉사센터에서의 경험이 제 인

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곳에서 만났

던 봉사자들은 오직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봉

사하는 천사 같은 분들이었습니다. 봉사가 뭔지도 잘 모르

던 저는 그 천사들과 함께하며 조금씩 봉사를 배워 갔습니

다. 그런데 봉사를 해보니 참으로 이상했습니다. 분명히 제

가 상대방에게 줬다고 생각했는데, 오히려 두 배나 세 배로 

되돌려 받은 것처럼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. 저는 이렇게 

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와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

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봉사센터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봉

사자들로부터 ‘봉달이’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. ‘봉사의 달

인’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, 저에게는 몹시 과분한 별명입

니다.

이렇게 제가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고 혼자 설 수 

없었을 때, 주님께서는 저를 업어주셨습니다. 주님을 원망

했을 때조차 사랑의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을 기

억합니다. 게다가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 무기력했던 저에

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주셨음을 깨닫습니다. 우리의 삶 모

두가 주님의 섭리이자 이끄심이겠지만, 제 지나간 삶의 역

사 안에서도 그분의 큰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. 

현재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봉

사자로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신앙인으로서

의 신원을 의식하곤 합니다. 그렇기에 저의 모든 것을 주님

께 의탁하고 살고자 노력합니다.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

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(필리 4,13 참조).

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
이미경 마르따

명동대성당


